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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벡터

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양. 점 A에서 점 B로 향하는 벡터를 기호로 
AB라 하며, 점 A를 벡터 AB의 시점, 점 B를 종점이라 한다. 그림

으로 표현할 때는 선분에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한다. 

물리와 결합해, 이동한 결과값(변위)로 이해할 수도 있다.

이에 시점과 종점을 표현하지 않고, 벡터 하나에 집중하여 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.

선분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. 크기인 만큼, AB  또는 로 표현한다. 이

때, 크기가 인 벡터를 단위벡터라 하고, 크기가 인, 즉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

를 영벡터라 한다. 영벡터는 기호로 과 같이 나타내며,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다.

크기와 방향으로 정의된 만큼, 크기와 방향이 같은 두 벡터는 같은 벡터이다.

※ 벡터는 도형적 상황을 수식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점을 설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

다. 이에, 벡터 단원의 경우 도형의 특징과 수식적 조작 능력을 동시에 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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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벡터의 연산

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되므로, 시점과 종점에 종속되지 않는다. 시점과 종점이 다

른 벡터를 연산할 때는, 서로 이어지게끔 놓으면 된다. 시점과 종점 중 일치시키는 방법

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.

주어진 상황에 따라 한 벡터의 시점과 다른 벡터의 종점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해석할지

(=삼각형법),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해석할지(=평행사변형법) 선택하는 것

이 좋다.

※ 삼각형법은 벡터의 요소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경우: 종점의 자취를 확인하는 경우 유용

할 수 있겠고, 평행사변형법은 중점 등 고정된 정보가 주어진 경우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.

벡터 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 와 

같이 표현한다. 따라서, 벡터의 뺄셈은 벡터의 방향을 

바꿔 생각한다.
ABAC ABCA CB이므로, 두 벡터의 시

점과 종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밑변을 크기로 

하고, 방향은 시작한 지점과 끝점이 뒤바뀐 벡터가 된다.

역시, 어느 방향으로 먼저 가든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같으므로, 더하는 순서는 상관

없고(교환법칙), 동시에 행해져도 문제없다(결합법칙)

[삼각형법] [평행사변형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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벡터 를 배 확대한 벡터는 와 같이 나타낸다.   인 경우 

단순한 확대이나,   인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. 이는 

고정되지 않은 벡터: 종점의 자취에도 해당돼, 자취 자체를 배 

확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.

여기서 ≠ 인 경우, 두 벡터  , 는 크기는 다르나, 방향이 

같거나 정반대이다. 이를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 한다. 

3. 위치벡터와 성분화

한 평면의 모든 벡터의 시점을 점 O로 고정한다면, 임의의 벡터 에 대하여  OP

인 점 P는 오직 하나뿐이다. 즉, 점 P와 벡터 OP가 일대일대응이다. 이때, 고정된 한 

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OP를 점 O에 대한 점 P의 위치벡터라 한다. 임의의 벡터 
AB도 OBOAAB이므로 위치벡터 OA , OB로 표현할 수 있다.

※ 대놓고 좌표로 보겠다는 소리다. 벡터↔좌표임을 염두에 두자.

위치벡터의 성질에 의하여, 좌표평면의 원점 O를 시점으로 잡으면 위치벡터가 각 종점에 

일대일대응이므로 선분의 내/외분점, 무게중심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. 즉,

두 점 A , B의 위치벡터를 각각  , 라 하면,

선분 AB를   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벡터 는 
  

선분 AB를   으로 외분하는 점 P의 위치벡터 는 
  

이고, 세 점 A , B , C의 위치벡터를 각각  ,  , 라 하면

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위치벡터 는  
  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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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, 형태를 기억하고 그대로/역으로 식을 변형해서 관찰해야 할 점

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. 내/외분점의 경우,      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로 나

타낼 수 있다. 의 범위가 주어진다면, 에 해당되는 범위만큼의 길이가 되겠다.

내/외분점의 경우 항상 시점이 통일돼야 하는 것은 아

니다. 시점 사이 거리의 비=종점 사이 거리의 비=  
일 때 조건을 만족시킨다. 평행할 때는 비율에 맞게 들

어갈 것이고, 평행하지 않을 때도 동비율=세 직선이 한 

점에서 만나니 시점이 일치된 것과 마찬가지이다.


